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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켐스, 암모니아 소송 “판정패”
서울중앙지법, 남해화학 공급의무 없어 … 계약기간 2008년까지

휴켐스(대표 정경득)가 모회사였던 남해화학을 상대로 암모니아 생산ㆍ판매권을 두고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휴켐스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1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월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휴켐스는 남해화학이 판매용 암모니아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휴켐스는

기초화학제품 판매가 아닌 정밀화학제품 특화를 위해 분할된 회사이며 초기에 기초제품을 판매한 것은 기업가

치 제고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판단했다.

또 “1차, 2차 공급계약은 기간이 한시적이었고 2차 계약기간이 2008년 말로 종료돼 휴켐스가 암모니아의 공

급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암모니아 제공 중단이 휴켐스의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았다.

농협은 2002년 9월 자회사 남해화학에서 정밀화학 사업을 분리해 휴켐스를 설립했고, 남해화학은 휴켐스에

게 2008년 12월까지 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다.

2006년 박연차 회장이 이끌던 태광실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휴켐스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양사의 관계

가 정리됐으며 남해화학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암모니아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휴켐스는 남해화학이 암모니아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

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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